
 
 

 

환경성 조사업무를 

공모 에어백 

2차전지의 재이용 
 

환경성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에어

백류와 하이브리드차(HV)나 전기자동

차(EV) 등에 이용되는 2차전지(니켈

수소전지, 리듐이온전지)의 재이용성 

등을 조사하는 ‘기초 조사 위탁 업

무’의 공모를 실시한다. 지금까지 

그다지 진행되지 않은 분야의 재이용 

조사 사업을 실시함으로 장래에 있어 

이산화탄소(CO2) 배출 삭감이 기대되

는 저탄소형3R기술・시스템 구축을 

향하여 그 가능성을 모색한다. 

에어백류는 현재, 작업의 안정성과 

소음이라는 관점에서 자동차 리사이

클법에서 재이용이 금지되어 있다. 

단, 미국이나 캐나다 등 이미 에어백

의 재이용이 실시되고 있는 국가도 

존재한다. 또한, 유해한 ‘아지드화

나트륨’을 사용한 에어백은 2000년

대 전반부터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, 

이 문제를 둘러싼 환경은 변화해 가

고 있다. 환경성에서는 이러한 배경

도 고려하며 잠재적인 공급량과 CO2

삭감 효과, 재이용에 있어 경제성, 

사회적 영향 등을 평가 항목으로 할 

예정. 

한편, HV나 EV의 보급에 따라 재이

용의 중요성이 높아져 온 2차전지는, 

그 재이용이 거의 진척되지 않은 상

황이다. HV의 중고자동차 시장 확대

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용연수가 

저하된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에서, 

이번 조사를 실시한다. 재이용한 경

우의 수요량과 천연 자원의 소비 억

제 효과 등 기본적인 조사 항목을 마

련하여 z설문조사와 청문을 통해, 제

3자의 시점에서 평가를 구한다. 

일간 자동차신문 11월 13일(목) 

 

ELV 발생 증가 이어짐 
ASEAN 주요 6개국 환경문제 서서

히 야노경제연구소 조사 
 

야노경제연구소 (미즈코시 다카시

(水越孝)사장,도쿄도 나카노구)는 최

근 ‘ASEAN 주요 6개국의 자동차 재

활용에 관한 조사 결과 2014 '를 발

표했다. 조사 결과에 따르면, 주요 6

개국 (태국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말

레이시아, 베트남, 미얀마) 합계로 

2013년 사용 후 자동차(ELV)의 발생 

대수는 42.2만 대라는 결과가 나왔

다. 

동사는 ‘자동차의 평균 사용 연수

가 길며, 한편 각국의 신차 판매 대

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’는 점에서 

2020년에는 주요 6개국의 ELV 발생 

대수가 98.3 만대까지 이를 것으로 

전망했다. 

현재 6개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는 

동사에 따르면 약 5000만 대. 단, 

ELV의 적정 처리 등 정맥 부분에 해

당하는 인프라 정비가 되어 있지 않

아, 환경 문제가 대수 증가에 따라 

과제가 되어가고 있다. 또한, 레어 

메탈 등 희소 금속의 발생량도 앞으

로 증가하여, 자원 회수라는 부분에

서도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

다. 각국에서는 일본과 같은 ELV의 

적정 처리가 사업으로서 확립되어 있

지 않으며, 기술·지식의 두 분야에

서 앞으로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

인다. 

–Continued on Page 2 

CO2 삭감 수치（수퍼라인 시스템） 

재사용부품 사용으로  

CO2 삭감 효과 참고치 

2014년10월 

2,988t 
※일반, 중・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

리 시, 신품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

CO2 배출량과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

발생하는 CO2 배출량의 차이가 CO2 삭

감 수치가 됩니다. 

 

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

협의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

LCA（전생애 환경평가기법 (life cy-

cle assessment))라는 기본 생각에 근

거하여 공동 개발하였다. 

「그린포인트시스템」으로부터 참조 



캬렉이 새 창고 개설 

관련업자에서 일반까지 

전방위로 영업 강화 
자동차 재활용업계의 대표 기업인 캬

렉(CAREC, 와타나베 가즈히로（渡

邊和寛）사장)은, 이와키시(いわき市) 

시내에 있는 본사 인접지에 새 창고를 

개설, 재활용 부품의 재고 등 시설 능

력을 대폭 강화한다. 새 창고를 국내용 

부품 재고 전용으

로  하며, 기존에 

있던 창고・공장

에서는 해외용 재

고와 해체 재활용 

작업을  강화, 합

리화한다. 동시에 

타이어, 휠 등 일

반 사용자용 소매 

공간을 새롭게 설

치, 집객형  비지

니스를 본격화한

다. 자동차관련업

자에서 일반 사용

자까지 영역을 확

대한 영업 체제를 정비하여 사업 기반

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간다. 

새 창고는 약 1 만 평방미터 부지에 

올해 초부터 건설을 추진했다. 건물 면

적은 1590 평방 미터. 건물이나 자동화

기기 (자동 창고) 등의 주요 시설은 7 

월까지 완공되었으며, 현재는 기존 창

고・공장과 기능 분담을 위한 막바지 작

업을 추진하고 있다. 새 창고를 국내용 

부품 전용으로 하며, 가까운 시일내에 

신체제로 업무를 본격화한다. 재고수는 

현재의 1만 5천점에서 2만점까지 늘리

며, 보다 신속한 판매, 공급 체제로 한

다. 

 한편, 기존의 창고・공장은 해외용 

부품 재고와 해체・재활용 업무로 나누

며, 특히 부품 재고는 랙 배치 등을 고

안하여, 효율적인 업무를 철저히 한다. 

재고량은 국제 규격 컨테이너 (40 피

트)로 2~3개에 해당하는 것을 항상 유

지해 간다. 

또한 기존 창고에서는 새로운 대응

책으로, 타이어・휠 등 일반 사용자의 

요구가 높은 상품의 전용 공간을 새롭

게 설치. 소매점을 의식하여, 보여 주

는 재고, 진열을 실천하여 집객형 비

지니스를 전개, 판매 확대로 이어간

다. 

동사에서는, 신차 판매와 중고차 유

통의 침체로 재활용 사업의 환경이 어

려워지고 있기 때문에, 보다 부가가치

가 높은 상품,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. 

이번에 시설 확장과 판매 역량 강화도 

이러한 대응책의 일환이며, 자동차관

계 사업자에서 일반 사용자까지 전방위

로 영업 체제를 강화해 나간다. 

일간 자동차신문 11 월 11 일 (화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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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재활용을 둘러싼 상황은 세

계적으로 보아도, 선진국과 개발 도상

국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. 

10월에 홋카이도 쿠시로시(北海道 釧

路市)에서 열린 '자동차 리사이클러즈 

국제 회의 (IRT)’(주최 = NPO 법인 

전일본 자동차리사이클사업 협회)에서

는 일본 등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에 

대해 시스템 등의 기초적인 부분의 구

축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추진해 나갈 

필요성이 부각되었다. 한편, 이번 결

과에서도 재차 국내 재활용 사업자에

게 있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가능

성을 보여 주는 것이 되었다. 

일간 자동차신문 11월 13일(목)  

이미지 전략과 기업 홍

보 등을 배움 

BEST마케팅 연수회 
BEST리사이클러즈 얼라이언스는 최

근, JARA 본사 회의실에서 경영자와 

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‘마케팅 연수

회’를 개최, 가맹 각 단체에서 경영

간부22 명이 참가했다. 

 총 5 회가 실시되는 중, 최종회인 

이번 연수회에서는 회사의 이미지 전

략과 기업 홍보 등에 대한 강의를 들

었다. 강사 역으로 기타지마 소슈(北

島宗尚) JARA 사장은 툴로 강한 무기

가 되는 명함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과 

매스 미디어 (텔레비전·라디오·인터

넷·지역 신문)를 활용한 자사의 

홍보(기사 전략)·선전 활동에 대

해 폭넓게 해설했다. 

또한, 이산화탄소(CO2) 삭감의 

가시화와 공장 주변의 청소 활동까

지 넓은 의미에서의 '환경'문제에 

어떻게 대처할 것인가, 공장 견학

회 실시 등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

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, 무엇

을 발신해 나갈 것인가 등 참고가 

되는 여려 사례를 섞어 가며 소개

했다. 

연수는 얼라이언스에 참가하는 회

원 각사의 경영 능력과 조직력 향상, 

나아가 업계에서 살아 남기 위한 강한 

경영 체질을 몸에 익히기 위해 개최한 

것.기타지마 사장은“한 걸음 더 나아

가 자사를 PR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

다. 제품의 가격만으로 승부를 걸지 

않도록 타사와의 차별화를 만드는 방

법을 생각해 나가자.”라고 말했다.  

일간 자동차신문 11월 6일(목) 





 


